
“41년간 7만 명의 꿈 응원”
GIST 학부생 20명, 귀뚜라미 장학금 5천만 원 받아

- GIST 학부생 20명에 1인당 250만 원씩 총 5천만 원 장학금 지원… 학업과 새로운 도전 응원

- 귀뚜라미, 41년간 7만여 명에게 약 650억 원 지원… 미래 인재 위한 나눔 이어가  

▲ ‘2026년 귀뚜라미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첫째 줄 왼쪽 다섯 번째) GIST 임기철 총장, (여섯 번째)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 총장 임기철)은 9월 4일(금) GIST 행정동에서 귀뚜라미

문화재단과 함께 ‘2026년 귀뚜라미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학부생 

20명에게 총 5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는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과 GIST 임기철 총장, (재)지스트발전재

단 최은모 이사장을 비롯해 귀뚜라미그룹·문화재단 및 GIST 관계자, 장학생 등 약 

47명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은 GIST 학부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과 다양한 경험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업장려와 생활보조를 위해 지원되며, 학부생 20명에게 1인당 250만 

원씩 총 5천만 원이 지급됐다.

장학생은 성실한 대학생활을 바탕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학과와 대학 발전에 기여

한 학생을 대상으로 ▴AI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생명의과학융합대학 등 

4개 단과대학에서 각 5명씩 추천하고, 귀뚜라미문화재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



됐다.

귀뚜라미문화재단은 ‘누구나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귀뚜라미그룹 최

진민 회장의 뜻에 따라 1985년 설립됐으며, 장학사업을 비롯해 학술연구와 교육기

관 지원 등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귀뚜라미는 문화재단과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지난 41년간 7만여 명에게 약 650억 

원을 지원하며 장학·학술·교육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왔다.

GIST 임기철 총장이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장학생 대표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임기철 총장은 “40여 년간 우리 사회의 미래 인재들을 꾸준히 지원해 온 귀뚜라미

문화재단의 오랜 나눔과 인재 육성의 뜻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장학금이 학

생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에 대한 격려이자 앞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마음껏 도

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6년 귀뚜라미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장학생 대표 최정은 학생(AI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이 장학증서를 수여받고 있다.

장학생 대표 최정은 학생(AI대학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은 “이번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금까지의 노력과 앞으로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해 주신다는 

의미로 다가왔다”며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배우고 성장해 오늘 받은 응원과 따



뜻한 마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2026년 귀뚜라미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이 장

학생들에게 격려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 최진민 회장은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랜 기간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이 GIST 학생들이 자신의 가

능성을 마음껏 펼치고 미래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데 힘이 되기를 바란

다”고 말했다.


